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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4호 

              송년 미사 및 친교 행사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_이사야서 60,1-6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2독서_에페소서 3,2.3ㄴ.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_마태오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화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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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용기로 준비하는 예물

김민희 바오로

사목기획국장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

다. 올해도 세상 곳곳에서 평

화와 일치, 사랑을 무너뜨리

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슬

픔과 불안에 잠기게 했습니

다. 이런 우리에게 구유에 누

워 있는 아기 예수가 이 세

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느

님께 영광을 드리려 오신 우

을 찾습니다. 한쪽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한쪽은 선물과 

함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별을 찾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은 놀라면서도 끝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별이 

분명 참 빛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말입니

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희망과 용기를 

선택합니다.

교부 성 요한크리소스토모의 말씀처럼, 동방박사들은 그들

이 별을 보았기 때문에 길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길을 떠났기 때문에 별을 보았습니다. 작가이자 그리스

도인이었던 예이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은 

머리가 아니라 몸 전체로 떠올린 생각”이라는 성찰을 남겼습

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떠나는 희망과 용기를 간직한 사람

만이 별을 보고 찾습니다. 자신의 삶과 믿음을 예물로 준비하

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기쁨과 영광을 얻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의 갈망 

안에서, 모든 가난과 소외의 현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든 이들 안에서 예물

과 경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한 해，교구 시노드 

안에서 별빛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각자가 누군가를 예수님

께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리의 빛이시고 큰 기쁨이십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오

늘 여기에서 만나는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고 싶습니

다.”

작년 성탄 때 메일로 받았던 한 성탄 카드의 내용입

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수녀님들께서 보

내신 뜻밖의 선물에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게

도 눈앞의 일들을 핑계로 소중한 인연을 잊고 사는 것

이 오늘의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

서 존재를 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지금 나를 살게 하

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선

물로 맺어진 인연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되는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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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는 나이가 없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지만 생각보다

달라진 건 많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는 달력

에 적혀있는 숫자처럼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

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

도, 거울 보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건 사실입니

다. 얼굴의 주름은 종종 마음까지 주름지게 하는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문득 세상 모든 것들 중에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바람’이 떠오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그 바람 말입니다.

  

바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바람은 결코 주름진 이마를 

갖지 않습니다. 태어난 듯 했는데 사라지고, 사라지는 

듯 했는데 다시 태어나는 바람의 나이는 과연 몇 살 

일까요?

올해는 바람과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따뜻하거나 

차가울 수는 있어도, 약하거나 강할 수는 있어도 멈추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바람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

고 싶습니다.

거울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거울 대신 

하늘을 보며 바람을 느껴 볼 겁니다. 주름진 얼굴에 

노심초사하기보다, 허공을 가르는 그 신비한 하느님의 

숨결에 마음을 빼앗겨 볼 겁니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숫자에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집은 몇 평짜리이고,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아들과 

딸은 몇 등이나 하는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편한 시간

을 보내곤 합니다. 

  바람은 결코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숫자로부터 

자유로운 바람을 안고, 나이를 잊은 채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건양대학교 교수)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946-278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

차 그레고리오 / 226-3344

MYCOMP

컴퓨터 수리 & 교육(그룹, 개인)

김효석(요셉) / 398-9695

최 니콜 부동산

732-5004,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65세 이상 건강보험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203-7038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

크레딧 교정, 복원 전문회사/무료상담

백승희(아나스타시아) / 931-9249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아일랜드빈티지커피

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

최현희(보나) 부동산

부동산  매매 /상 담  및  문의를  환영합니다

636-5217

함께 나누고픈 좋은 글이나 주보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kccmanoa@hotmail.com 한인본당사무실(988-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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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통독 안내 (준비물: 새번역 성경)

시간 : 11시 5분 ~ 11시 25분

오늘의 본문: 창세기 19장-22장

통독 방법: 성경 본문을 펴시고 오디오 성경 속도에 

맞춰 눈으로, 속으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철야기도 안내

일시 : 1월 첫째 토요일 미사 후 8시~

장소 : 솔렉 성당 강당

지참물 ： 묵주

❙구역협의 모임 안내

일시 : 1월 첫째 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 강당

❙아알라 소공동체 모임 안내

시간 : 1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채 헬례나 자매님 댁(381-2469)

❙와이키키 소공동체 모임 안내

시간 : 1월 둘째 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기아모쿠 참전용사관

❙가이무키 소공동체 모임 안내

시간 : 1월 둘째 주일 오후 4시

장소 : 교육관 독서실

❙주일학교, 한글학교 개강 안내

일시 : 2018년 1월 7일부터

❙주일학교, 한글학교 안내

2018년 1월 14일은 주일학교, 한글학교 수업이 없습니

다.

❙운전 봉사자를 모집 합니다. 

담당자 : 홍 프란치스코 (836-5887)

❙지난 주(12월 30, 31일)  우리들의 정성($ 10,316)

주일헌금 교무금 

$ 3,032 $ 1,390

*헌  금 : 토요 $ 580  아침 $ 628  교중 $ 1,824

*교무금 : 토요 $ 240 아침 $ 0  교중 $ 1,150

*미사책  $ 199              *성소후원금 $ 100    

*성물 판매 $ 704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헌금 교무금

$ 2,631 $ 2,260

*헌  금 : 솔렉 $ 756  교중 $ 1,875 

*교무금 : 솔렉 $ 200  교중 $ 2,060   

미사 시간 안내

마노아

∙주일미사 : 오전 6:30, 11:30(교중 미사), 오후 3:00(청소년 미사)

∙평일미사 : 화요일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10시

∙성 시 간 : 첫 화요일 7시 미사 중

솔  렉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7시    ∙평일

❙주임신부 : 김영근(야고보) [사제관 (808) 892-1480]

▪사 무 실 : 전화. (808) 988-9678 팩스. (808) 988-6047

이메일. kccmanoa@hotmail.com

▪예비자 교리 : 

매주일 10시 강당 회의실

▪성경 공부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성당 

  - 솔렉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미사 후 강당(솔렉성당 지하)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

  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는 

연령회(회장 박춘경 데레사 

224-3335)로 연락주십시오.


